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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7. 25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유류세 추가인하(30%→37%) 이후 시장판매가격은 지속

하락 중이며, 정부는 유가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

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
(7.25일 조선비즈 ｢유류세 추가 인하 3주가 지났는데 주유소 75%는

덜 내려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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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%까지 확대한 지 3주가 지났으나, 전국

주유소 4곳 중 3곳은 휘발유 가격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

ㅇ 7.23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75.6%가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

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7.1일

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37%까지 확대(7%p 추가인하)하였으며, 7.25일

기준 휘발유는 약 △200원, 경유는 △143원 인하되어 유류세 인하분을

이미 초과하였고, 특히 휘발유는 5월 이래 처음으로 1,900원대로 진입함

* 유류세 30%→37%(7%p↓) 추가 인하액(원/ℓ): (휘발유) 57 (경유) 38

* 판매가격(6.30일→7.25일, 원/ℓ): (휘발유) 2,144.90 → 1,948.86(△196.04)

(경유) 2,167.66 → 2,024.70(△142.96)

ㅇ 주유소별로는 EX·자영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추가인하

전(6.30일)보다 리터당 △200원 이상 인하 중이며, 자영 주유소도

△180원 이상 인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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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최근 국제 석유가격이 하락하며 동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순차
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국내 가격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

□ 해당 기사가 인용한 분석은 유류세 추가인하 실시 전인 6.30일 대비
특정 시점(7.23일) 간 가격 차이를 단순비교한 방법으로, 이러한 특정
시점 간 비교는 기준시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ㅇ 통상 국제제품가격의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
간의 시차가 존재하나, 러-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의
급등락이 빈번한 최근에는 이러한 시차가 불규칙하게 적용됨

ㅇ 또한, 최근 임대료,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물가 상승분과 주유소
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(10%), 카드수수료(1.5%) 상승분 등을
고려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부는 업계의 협조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이 국내
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점검을 지속하는 등 민생
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

ㅇ 특히, 7.1일부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 등 불법행위를
단속하기 위해 8월말까지 전국의 약 4,000여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
점검을 실시 중임

※ 문의: 석유산업과 김대일 과 장 (044-203-5220)
임미정 사무관 (044-203-5222)


